
31년… 그리고 7년.

위의 숫자는 내가 한센병과 에이즈에 몸담고 있는 햇수이다.

주위에 있는-사람들은 이런 나에게 "그런 질병들과 무슨 원수가 졌냐” 고 

묻는다. 그리고 의사가 웬 NGO냐고… 

그 말에 조금은 머쓱하지만 내 인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들의 말에 오히 려 

나는 애 정을 느낀다.

에이즈 칼럼

에이즈 22년,
정부와 민간단체 감염인 모두가 한목소리 내야 할때

글 김 난희 대한에 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나는 7년 전 대구경북지역에서 에이즈 예방과 감염 

인 지원을 위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NGO 일을 시 

작했다. 처음에는 병원 한쪽구석에 책상하나, 의자하 

나, 놔두고 시작 했었다.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는 상 

담실이었지만 지역에서의 에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 

해 여러 가지를구상하고, 지역의 에이즈 전문가 및 사 

회복지 전문가들과 접촉을하면서 이 일에 필요한 일들 

을 하나하나 챙겨갈 수 있었다. 그랬던 것이 엊그제인 

데 벌써 7년이 훌쩍 지나갔다니 세월이 화살과 같다는 

말이 정말실감이 난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총 에이즈 

감염인 수는 1,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 때문인지 많 

은 사람들은 어I이〜 우리나라는 아직 에이즈 사업을 

할 때가 아니야. 더 중요한 문제들도 얼마나 많은데?' 

라며 나의 활동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은 벌 

써 5,000명 시대가 왔고, 우리 사회에서 에이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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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쉼터사업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왜곡

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쉼터사업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감염인의 인권은 증진되어야 한다.

주큰 사회의 이슈로 자리 잡았다. I 11
그당시만하더라도 국립보건원 방역과의 어帳｝ I

당은 아주 미약하게 존재했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시！ ■

이즈를 전담하는 팀까지 꾸려질 정도로 국가에서나 민

간단체에서나 많은노력을 기울이고 았学 젓%이채 厂J方」

을반증해주지 않는举 I / / \ / L丿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이즈 역사 22년을 다

시 조명하고,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역사를 위해 다시

뛰어야할 채비를 해야 한다. 지금 에이즈에 대한 관심 

과 재정지원이 예전 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대적 비교에서의 성장일 뿐이다. 

다른 사회의 문제들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고,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과 감염인에 대한 지원도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감염 

인수와 비교해 예방과 지원를 위한 예산도 증가해야할 

텐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답만 내려오니 답답 

한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예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2008년도 

에는 예산이 부족해 정부지원으로운영되고 있던 쉼터 

가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쉼터 

는봉사자들손에 맡겨진다고 하니 그서비스의 질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다. 김염 

인과 그동안 그들의 인권과 권익, 사회 책임이라는 분 

야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 

야만하는 엄청난고통을당장 겪어야할 판이다.

무엇보다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채울 것이며, 이 과 

정에서 어떠한활동을 얼마나 할수 있으며, 누가 또 끝 

까지 이 일을 맡아 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얼마나 예산확보가 중요한 일인가!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비전문적 봉사자들에 

게 어떻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그에 따르는 결과로오 

는 사회적 문제와 정부의 책임은 커질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의 절적 저하 및 비전문성의 문제 역시 고스란히 

감염 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감염 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 통계를 언젠가 

본적이 있다. 감염인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할 권리도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건강 

할 권리 외에 인간답게 살 권리였다. 인권은 그러한 것 

이다.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주자는말도 아니며, 이들 

에게 무엇인가 보상을 해주자는 말도 아니다. 인간으 

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되찾아 주자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감염인 모두 

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모 

두가 따로따로 자기들만。］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우 

리의 기본적 권리는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없을 것이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공동의 미션(mission) 
아래에 모두가함께 공존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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